황금연휴 기간 日·中 최대 20만명 방한
신세계, 황금연휴 겨냥 외국인 고객 잡기 총력전 나선다
- 日 골든위크·中 노동절 겹친 5월 ‘슈퍼 연휴’ 기간 최대 20만명 방한 예정
- 신세계, 올 1분기 많은 관심 받은 뷰티 장르 중심으로 맞춤형 혜택 마련
- 연작·비디비치·자주 등 자체 브랜드, 역대급 혜택으로 K-콘텐츠 알려
 
다음달 초 한국과 중국, 일본의 황금연휴가 겹치는 ‘슈퍼 연휴’를 앞두고 신세계가 외국인 고객 확보 총력전에 나선다.
 
올 1분기, 패션과 뷰티 장르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외국인 고객들에게 백화점 · 면세점 · 자체 뷰티 브랜드가 총출동해 역대 최대 규모의 프로모션을 여는 것.
 
실제 올 1분기, 신세계백화점의 카테고리별 외국인 매출 신장률을 살펴보면 여성패션(99.6%) · 남성패션(121.0%) · 화장품(91.2%) 등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 패션과 화장품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세계는 패션 · 코스메틱 장르를 중심으로한 할인 혜택은 물론 연작 · 비디비치 등 자체 브랜드를 앞세워 K-콘텐츠의 글로벌화와 함께 방한 관광의 성장세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해 함께 연작 · 비디비치 · 스위스퍼팩션 등 자체 뷰티 브랜드와 스튜디오 톰보이 · 보브 · 델라라나 등 K-패션 브랜드를 세계인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먼저 연작은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15% 할인 혜택과 함께 전초 컨센트레이트 마스크를 증정한다.
 
럭셔리 스킨 케어 브랜드 스위스퍼펙션은 생애 첫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10% 할인과 함께 인기 제품인 밸런싱워터 기획 세트를 최대 30% 할인한다. 
 
글로벌 MZ세대를 겨냥한 색조 브랜드 어뮤즈는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증정 이벤트를 마련했으며 K-패션 브랜드 스튜디오 톰보이와 보브 등은 신세계백화점에서 구매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한민국 대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자주(JAJU)는 내달 15일까지 K-웰니스를 세계에 소개한다.
 
한국 전통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견 · 냉감 속옷, 한국적 미감이 돋보이는 도자기, 웰니스 스낵 등을 할인 및 증정을 통해 쇼핑의 즐거움과 한국적 경험을 동시에 제공, K-웰니스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
 
신세계백화점은 내달 10일까지 본점 · 강남점 · 타임스퀘어점 · 센텀시티점에서 <글로벌 쇼핑 페스타>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인 1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외국인 선호도가 높은 주요 패션 · 뷰티 브랜드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구매 금액대별 10% 신세계 상품권 증정과 위챗페이 등 즉시 할인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며 한국 쇼핑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방문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인 ‘KOREA WELCOME WEEK’에 참여, 인천공항에서 패션 · 잡화 · 뷰티 · F&B 장르에서 최대 10% 할인이 가능한 바우처와 음료권 등을 제공해 외국인 고객 접점도 넓힌다.
 
신세계디에프도 K-콘텐츠를 앞세워 고객 확대에서 나선다. 가족 단위 고객이 면세점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측되는만큼 선물 수요와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창립 10주년 캠페인으로 신세계 면세점을 알리는 것.
 
라인페이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내달 24일까지 라인페이를 이용 시 기본 10% LINE POINTS가 제공되며 VISA 카드 및 제휴카드 이용 시 최대 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한 · 중 · 일 황금 연휴 기간 자체 브랜드를 포함, K-콘텐츠를 알리고 한국 관광 만족도를 높이고자 백화점 · 면세점 등이 모두 참여한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한국을 알리고 ‘신세계’라는 브랜드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기획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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